
책 “메콩델타-베트남의 젖줄” 소개

▶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의 모든 궁금증, 책으로 말하다

베트남은 다종족의 젊은 나라이며 오토바이 천국이다. 언어장벽이 높아 베트남어를 
모르면 생활하기 어렵다. 크리스마스에도 근무를 하며 서명은 파란색으로 해야 한다. 
베트남인은 서두르지 않으면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하다. 집엔 도마뱀, 들판엔 개구리, 
거리엔 개가 많은 게 인상적이다.

생명의 땅, 메콩델타는 베트남의 생명줄이다. 베트남 6개광역권의 하나로 남서부에 
위치하며, 1직할시 12개도로 구성되어 있다. 메콩델타 면적은 한국의 40.7%에 달하
는 40.8천km2의 비옥한 대평원으로 벼 연간생산량은 한국의 4배가 넘는 23백만 톤
을 웃돈다. 

기찻길이 없는 떼 묻지 않은 자연과 고유 전통과 문화가 자랑거리고, 관광지로 유명
하다. 운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해상물류가 발달되었다. 곤달걀과 쥐 고기도 시장
거래가 되며 요리해서 먹는다. 

▶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에 대한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책 “메콩델타-베트남의 젖줄”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추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맞물려 베트남 특히 메콩델타에 관심 있는 정부·민간·기업·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
보원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2017년부터 2년간 저자가 현지에 살면서 직접 보고, 듣
고, 느낀 경험과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현지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
사회·문화·교통·관광·음식·기후 등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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